
무궁테라스(2020 년 8 월 뉴스) 

 

코비드(COVID)-19 업데이트  

 

7 월 19 일부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집밖을 나올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답니다. 

또한 시카고시에서는 7 월 31 일부터 코비드-19 케이스가 많은(RED ZONE) 22 개주(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 호,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미주리 주, 위스콘신 주, 

네브래스카 주 및 노스 다코타 주)에서 여행을 갔다가 시카고로 돌아오거나, 방문을 오는 사람들은 

14 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때는 $100 에서 $7,000 까지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로는 4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호숫가의 비치도 상황에 따라 개방하기도 닫기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야외 좌석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모이는 인원도 5 명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혹시 기침이나 열이 있으면 반드시 집에 

기거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기… 잊지 마세요!!!! “ 

알려드립니다 

1) 매년 10 월에 하던 에너지 보조 신청을 올해에는 코비드(COVID)-19 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겨서 7 월 27 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서 절차가 조금씩 바뀌는 관계로, CEDA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이 끝난후, 무궁 주민의 신청서는 8 월 17 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7 월달에 받은 

전기요금(ComEd)고지서를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져요세요.  

2) 8 월 10 일 월요일 오전 9 시에는 발닥터 김선웅님이 무궁테라스를 방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은 

미리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3) 11 월 3 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우편투표용지 신청서가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지고 오시면 컴퓨터로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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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카고한인회에서 체온계와 마스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오시면 체온을 체크해 드립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운동실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8 월 6 일까지 메니저에게 알려 주세요. 

 

 

 

 

 

 

 

무궁 주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에서 2020 년 2 월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의 주제로 글쓰기 행사를 하였는데, 

307 호에 사시는 김경자님께서 입선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목: 이웃집 권사님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혼자 시련을 겪고 있는 듯하고, 정말 모든 것에 지쳐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저는 좋은 이웃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명랑하시고 비록 마음은 외롭지만, 겉으로는 일체 표현이 없으신분을 이웃에서 뵙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보다는 둘이 좋다는 것을 둘이서 사시는 분은 절대 못 느끼고 이해 못 하실 테지만, 정말 

외로운 분이신 걸 가슴 깊이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니어 아파트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그 누구든 문을 잠그고들 주무시는데, 바로 옆방이니 

지나면서 문을 열어보는데 잠겨있었습니다.  큰소리로 막 부르니 “응…….,으응.”  하시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엔지니어에게 부탁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머리부터 얼굴까지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괜찮아, 괜찮아. 수건으로 꼭 누르고 지혈시키면 돼.”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 되셨느나고 물으니,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지혈은 되었지만 걱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권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권사님방을 새벽 7 시쯤이면 어김없이 문을 쓱 밀어  

 

      8 월에 생신 맞으신분 

                                    최상묵-213 호(5 일),   이금구-413 호(7 일),    이한나-503 호(8 일) 

                                    김경자-206 호(12 일), 김형찬-216 호(16 일), 김정향-202 호(16 일) 

                                   전연화-316 호(24 일), 김광운-212 호(28 일), 권상규-104 호(30 일)   생신 

축하 드립니다!! 

 

 
 



 

보고 의자에 앉아 계시면 안심하고 되돌아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나 저는 아주 오래전에 

너무도 일찍이 남편을 잃었지만, 언제나 뜨개질을 하시어 갖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심지어 노숙자에게까지 지금도 행복한 나눔을 하신답니다.  언젠가 저에게 “자네는 친정엄마와 

같은 창원 황씨이니 서로 의지 하면서 여기서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 라고 하시고, “세상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 거야.” 하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 년 조금 넘게 하시고 딸도 낳으셨는데, 이 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긴긴 세월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가 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렇게 

10 여 년이 흘렀답니다.  오직 기다리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가시는 일.  예전에 따님과 같이 교회 

생활하시던 친구를 양딸로 삼으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하시어 온갖 정성과 외로움을 맘껏 쏟으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인생의 

기복도 많으시지만, 너무나 철저히 살아오신, 하나님께 인생과 삶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권사님의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모습에 나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친근히 교제하며 

권사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지루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뜨개질로 한땀 한땀 엮어 나가듯이 시간을 역어가신 권사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외로움도 식구의  

이야기도 표현을 절대 안하시는 분.  내가 외롭고 힘들 때면  

“나의 삶을 남에게 필요없이 이야기 하지마.” 라고 하시고,  

저에게 더 큰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시며 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랄랄라~.”  

“별들이  ~ 소곤대는~홍콩의 밤거리~” 라고 흥얼거리시면서  

“랄랄라~.”  노래로 마음 달래시는 것을 늘 뵙고는 합니다.   

짜증나고 힘들때 한번 더 가서 문 두르려보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 하시면서 “3 층 반장 왔어? 고마워.” 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의 삶을 남에게 쓸데없이 절대 

애기하지마.” 하시던 권사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철저히 뿌리 박혀 

숙연해지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 집니다.  권사님께서 그동안 못다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좋은 시간과 웃음 짓는 행복한 2020 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Pennant(깃발), slice of pie(파이조각), mug(컵), candy cane(막대기 사탕), crown(왕관), saw(톱), 

heart(하트), loaf of bread(빵), cracker(크래커), bat(박쥐), muffin(머핀), toothbrush(칫솔), 

baseball(야구공), mitten(벙어리 장갑), nail(못) 

 

  

 

답을 다 맞추어 코디네이터에게 가지고 오시면 예쁜 스틱커드려요..5 개 모으시면 연말에 상도 드립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찾으러 가려고 하네요.. 어느길로 가야 할까요?  

 

 



 

 

 

 

 

 이페이지에 있는 낱말 퍼즐은 Korean American Silver Lining Initiative 라는 단체에서 연장자분들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